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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전통음악과 춤으로 네덜란드 국빈방문 마지막 장식
- 12. 13. 유인촌 장관, 네덜란드 순방 답례문화행사 ‘한국의 전통음악과 춤’ 참석
- 한-네덜란드 ’61년 수교 이후 첫 국빈 방문, 우리 문화 정수 선보여

  한국과 네덜란드가 1961년 수교를 맺은 이후 이루어진 첫 국빈방문에서 

우리 전통음악과 춤으로 마지막 일정을 장식하며 흥을 알렸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내외, 네덜란드 빌렘 알렉산더 국왕 내외와 함께 12월 13일(현지시각) 

네덜란드 국빈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답례문화행사 ‘한국의 전통음악과 

춤’(연출 양정웅)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네덜란드 첫 국빈방문 답례문화행사로서 한국 전통음악으로 

양국의 화합과 문화적 교류, 우호 증진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더욱이 공연의 주제를 우리나라 철학에 기초한 ‘천, 지, 인*’에 

착안, “하늘의 뜻이 열리고 땅을 누리며, 사람이 연결된 순간 모두가 하나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담아 정했다.

  * 천: 대한민국과 네덜란드의 우호를 예지하며 한국에 영향을 미친 네덜란드인을 소개하는 <작창>

으로 표현되며, 이어 삶과 죽음에 대한 한국의 민속적 정서가 담긴 <승무>와 <시나위>가 펼쳐진다.

  * 지: 빛이 닿은 조선의 땅이 역동한다. <청산리>의 아름다움을 시조로 노래하고, 땅의 울림을 전하는 

<장구춤>이 펼쳐진다. 북한의 평안도, 황해도 지역에서 전승된 <몽금포 타령>이 물결처럼 흐른다.

  * 인: 이제 땅의 생명력으로부터 사람의 이야기가 깨어난다. 남녀의 사랑이 <사랑가>로 피어난다. 

굽이진 역사를 견디게 했던 힘인 <아리랑>이 진도 가락에 담겨 흐른다. 하늘의 빛과 너른 대지, 

그 위에 선 사람이 하나가 되어 모두가 함께 대동하는 <판굿>이 펼쳐진다.

 국가무형문화재 신영희·채상묵·김영기, 국립국악원 등 최정상급 국악인들 

다양한 전통예술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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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신영희 명창(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보유자)은 한국과 

네덜란드의 뿌리 깊은 인연을 판소리로 전했다. 네덜란드에서 조선으로 

귀화한 무관 더벌터브레이(한국명 박연)의 이야기와 제주도에 표류해 서양에 

한국을 처음 알린 하멜의 이야기를 판소리 단가 형태로 구성했다.

  이어 ▴불교 사찰 승려의 춤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한국의 대표적인 

민속춤인 <승무>[채상묵 명무(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보유자)]와 ▴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기악합주 <시나위>, ▴한국 대표 풍류 음악인 시조 

<청산리>[노래 김영기(국가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 보유자)], ▴민속무용 

<장구춤>, ▴서도민요 <몽금포타령, 연평도난봉가>,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판소리 이수자 박애리, 남상일이 선보이는 입체창 <춘향과 몽룡의 

사랑노래>로 다양한 우리 전통예술을 선보였다.

  아울러 신영희 명창과 판소리 이수자 박애리, 남상일 씨가 합창으로 

<진도아리랑>을 부르며 흥을 돋우고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판굿>으로 

신명 나게 공연을 마무리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네덜란드인이 공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무대 

정면 대형 스크린에 네덜란드어와 영어로 공연해설과 노래 가사를 동시에 

표출했다. 또한 무대를 관객이 둘러싸고 바라볼 수 있는 3면 형태인 아레나 

형식으로 구성해 우리 음악과 전통 의상도 빠짐없이 관람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한국 전통예술로 양국 우호 증진과 문화적 교류 활성화 기대

  유인촌 장관은 “이번 공연을 통해 우리 민족에게 전승되어 온 전통음악을 

네덜란드에 소개하고 한국 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 다양성을 선보임으로써 

기존 케이팝, 케이(K)-드라마 등 일부 장르에 한정된 케이(K)-콘텐츠의 

인기를 케이(K)-국악 등 더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

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전통예술로 한국과 네덜란드의 우호를 

증진하고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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